
닛신보 - 일본 내 방직 설비 반감하고,  

해외 생산품의 판매로 보충 

닛신보는 2005년 12월에 일본 내의 방직 설비를 거의 반감하였는데, 그 내

역은 다음과 같다. 

도야마(富山) 공장은 정방기 5만 5,600추와 직기 77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

전면 폐쇄하기로 하였고, 시마다(島田) 공장은 정방기 약 10만 추 중 1만 

7,100추 축소하게 되면 약 8만 3,000추가 될 것이며, 직기 145대는 전부 휴대

될 것이며, 방적만이 남게 된다. 후지에다(藤技) 공장은 정방기 8만 1천 추 

중 4만 1,700추를 줄이면 3만 9,300추가 남게 되고, 직기는 440대 중 98대만 

줄이면 342대가 남게 된다. 도쿠시마(德島) 공장은 폴리우레탄 탄성 섬유(스

판덱스) 모빌론 설비도 2006년 3월까지 25%가 되는 60t/월을 줄여 170t/월이 

남았다. 

실시 시기는 도쿠시마 공장만이 2006년 3월까지 시설을 축소하였고, 도야

마ㆍ시마다ㆍ후지에다 공장은 2006년 11월까지 폐쇄 또는 축소 작업을 완료

하게 되어 있다. 

하리자키(針崎) 공장의 정방기 약 9,000추와 미아이(美合) 공장의 직물용 

염색 가공 시설 550만m/월과 니트지용 염색 가공 시설 80t/월은 모든 시설이 

계속 가동될 것이다. 

조업을 완전 정지하는 도야마 공장의 종업원이나 시설 축소로 감원되는 

종업원들은 다른 부문으로 전근되거나 자회사, 관련 회사로의 이전 등을 확



보하도록 노력하고, 토지 건물은 가급적 유효하게 활용할 방침이다. 설비 폐

기 등 손실은 2006년 3월기에 특별 손실로 처리되었다. 

닛신보는 1985년에 일본 내에 약 68만 추의 정방기가 있었는데 약 20년만

에 1/5로 축소되었으며,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하마마쓰(浜松) 공장은 

2003년에 5만 8천 추 전부를 조업 중지하였다. 일본 내에서 생산이 감소된 

양은 해외 자회사나 합판 회사로부터 조달을 늘려 판매는 유지하고 이익을 

확대할 계획이다. ♣ 


